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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. 인터넷 물류논객 후버

1) 못 들었는데요?

2) 처음 들었는데요?

3) 누구 마음대로 정리해요? 누구 지시인데요?

4) 우리 바로 다음주에 출하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?

5) 다음달 1일에 배 잡아 놨는데 얘만 어떻게 안될까요?

6) 아직 물류센터에 도착 안했는데 이걸 어떻게 입고해요?

7) 취소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요?

2013년도 어느덧 여러 달이 지났다.

물류인에게, 그것도 필자와 같이 시스템 관련 업무를 

하는 물류인에게 연말은 그해 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한 

영업부서의 밀어내기 출하를 받아주기 위한 응대도 어렵지

만, 그보다 더욱 어려운 건 연말이면 꼭 들어오는 트랜지션

(Transition) 관련 요청이다.

 Transition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‘이행(移行)’이다. 필자는 

과거 경험과 직업 특성상 외국계 3자물류(3PL)들을 여러 

차례 만나 왔는데, 외국계 3PL들과 새로이 계약을 맺고 물

류센터 인수작업을 하다보면 그들의 계획서에 반드시 나타

나는 단어가 바로 ‘Transition’이다. 

 물류센터 운영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서로 언제 재고를 실

사해서 언제 서로 확인하고, 양수도에 합의하며, 운영을 시

작할 것인가를 정한다. 물류업무 아웃소싱이 보편화된 요즘 

Transition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도 물류인이 가져야 할 

소양 중의 하나다.

 비단 물류 아웃소싱 업체가 바뀔 때만 Transition이 필요한 

것은 아니다.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해부터 뭔가 

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제조 및 유통업

체의 각 영업부서에서는 특정 사업의 정리, 특정 사업들의 

통합, 신규사업 론칭 등을 이듬해부터 바로 시작하고자 한

다.

 어느 경우건 Transition을 할 때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형

태의 ‘아직 완료되지 않은 재고 트랜잭션(Transaction)’

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. 요컨대

물류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다. 여기서 재고 

Transaction이란, 재고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형태

의 시스템 데이터다.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건, 기존 사업을 

정리하건, 물류업체가 변경되건, 아직 출하되지 않은 수주

주문, 아직 입고되지 않은 발주주문, 아직 완료 처리되지 않

은 재고이동주문 등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정처리

하거나,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. 경우에 따라서 안해도 되

는 경우를 본 적은 있지만, 필자의 경험으로 정리하는 것이 

가장 깔끔했다.

 당장 Transition이 이듬해 사업전략 또는 사업목표와 매우 

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영업부서에서는 이들 미처리 주

문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노라고 큰소리 탕탕 친다. 정리 

다 해줄 테니 너희들은 Transition이나 잘 하라는 뜻이다.  

이쯤되면 예상되겠지만 그래놓고 절대로 정리 안 한다. 정

리가 잘 되고 있을 것 같으면 필자가 이런 주제로 기고하지

도 않았다. 

 한두달 정도 말미를 두고 미리 정리하라고 하는 것

과, 보름 정도 남겨놓고 미리 정리하라고 하는 것, 결과

는 동일하다. 정리 안 한다. 원래 Transition에 앞서 미처

리 데이터라는 것은 100건 남아 있거나 1건 남아 있거나,  

남아 있으면 진행 못하기는 똑같다. 열심히 모니터링 하다

가 미처리 데이터를 발견하고 이미 영업부서 내부적으로는 

다 합의된 줄 알고 정리를 요청하면, 반응들이 가관이다. 아

래 일곱가지 중의 하나다.


